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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양제철화학, 폴리실리콘 기술 유출
수조원 규모의 제조기술 빼돌려 … 컨설팅 계약 맺고 자문한 것일 뿐

동양제철화학의 전직 임원들이 수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차세대 에너지원의 핵심소재 기술을 무단 유출한 사

실이 경찰에 적발됐다.

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동양제철화학에서 기술자로 재직하다 핵심기술을 불법으로 유출한(부정

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) 혐의로 전직 임원 이모씨를 구속하고 다른 임원 출신 2명에 대해

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.

경찰에 따르면, 이모씨 등은 2008년 8월경 퇴사하면서 폴리실리콘(Polysilicone) 제조를 위한 공정도면 등 한 

상자 분량의 기술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.

동양제철화학은 약 1조6000억원을 들여 2008년 3월 국내 최초로 폴리실리콘 상용화에 성공한 뒤 미국을 비

롯해 중국, 스페인, 독일, 이탈리아 등과 11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다.

동양제철화학 관계자는 “태양광전지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으면서 폴리실리콘 수요도 급증해 최근 

많은 나라들이 앞 다투어 제조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어 기술 유출로 인한 수조원대의 피해가 예상된다”고 말

했다.

경찰은 폴리실리콘 제조기술이 경쟁사로 넘어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모씨 외 3명이 퇴사한 뒤 근무한 것

으로 확인된 대기업 2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으로써 진상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 등 해외

로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.

이에 구속된 이모씨는 기술유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“다른 기업으로 직장을 옮긴 것이 아니라 컨설팅 계약

을 맺고 자문을 해 준 것일 뿐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

동양제철화학은 1990년대부터 폴리실리콘 연구를 추진해왔으며 국내 기업들 가운데 기술력이 가장 앞선 것

으로 평가받고 있다.

그러나 2008년 초부터 대기업들이 잇따라 폴리실리콘 생산에 뛰어들면서 기업간의 기술경쟁이 가열되고 있

는 상황이다. 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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